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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

한양대 퓨전테크센터내 연구소 개소..165억 시리즈A 투자유치 완료

진메디신이 새로운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도전을 본격화한다. 165억원 규모

의 시리즈A 투자유치를 통해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했으며 연구개발을 가속화할 연구소

도 마련했다.

진메디신은 지난 2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퓨전테크센터(FTC)에서 연구소 개소식

을 개최했다. 이날 행사에는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강석희 한국바이오의약

품협회장,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, 엄태웅 삼양바이오팜 대표 등 내외빈이 참여해 진메디

신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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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메디신은 항암바이러스 연구 권위자인 윤채옥 교수가 2014년 창업한 신약개발 바이

오벤처다. 지난 25년간 하버드의대, 연세대, 한양대 등에서 항암바이러스 연구에 매진한

윤 교수는 2016년 미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2건의 항암바이러스 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

내외 12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냈다.

윤채옥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"현재 시판됐거나 개발중인 항암바이러스 치료제는 기술

적 한계로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"이라면서 "평생 연구의 성과로 기존 항암

바이러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후보물질을 다수 발굴했고 이제 진메디신을 통해

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...


